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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 에어프레미

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에 주 4회 부정기 취항을 시작한다고 18

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노선을 지속 확대하

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인천~로스앤젤레

스(LA) 노선에 취항했다. 이후 올해 5월 인

천~뉴욕 노선(뉴저지, 뉴왁 공항)에도 취항,

현재 2개의 미주 노선을 주 10회 운항하고 있

다.

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에 대한 탑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말까지

LA와 뉴욕의 운항 기록은 모두 583회를 운

항해 총 15만6565명이 탑승했고, 평균 탑승률

은 80％ 후반대다.

미주 노선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5

일까지 미주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가 포함된 이코

노미석 왕복 총액 기준으로 ▷LA 노선 93만

4100원 ▷뉴욕 노선 111만

한국 저가 항공사,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 확대...
12월 하와이행 노선 추가

▶▶3면으로 계속

케이팝 댄스, 김치, K 페스티벌 보스톤 캐슬아일랜드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

치와 케이팝이 한데 어울러지는 한국문화 축

제, 케이 페스티벌이 보스톤에서 열린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10월 14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김치 페스티벌을 포함한

케이 페스티벌을 사우스보스톤에 위치한 반

도 캐슬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캐슬아일랜

드는 과거 섬이었지만 1928년 좁다란 육로로

연결되어 더 이상 섬이 아닌 반도다. 

장영수 한인회장은 “김치 페스티벌을 겸

한 케이 페스티벌의 개최 장소로 상징적인 캐

슬아일랜드로 선택한 것은 보스톤의 다운타

운에서 더 많은 한인 2세들과 미국인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케이 페스티벌은 최근 몇 년간 렉싱턴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던 김치 ▶▶3면으로 계속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참가자 신청 접수 중, 1등 상금 1천불 
음식 및 김치 등 각종 사업체 부스도 접수 중 

2022년 렉싱턴 헤이스팅파크에서 열린 김치 페스트벌에 참가한 가족들이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다(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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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2023년
가을학기 등록 30일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악 전문 교육 기관인 보스턴 한국

전통예술원(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 2023년 가

을학기 프로그램이 10월 8일 시작된

다. 가야금(김경선), 아쟁(김유나),

해금(정재니), 전통무용(이한나), 장

구(박지혜) 등의 수업이 12월 중순까

지 열리며, 마지막 수업은 공식 연주

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미나 원장은 “지난 해 12월 자

체 평가 연주회를 거쳐, 지난 5월 한

국전통예술원 학생들의 첫 공식 연

주회를 가졌는데, 두학기의 여정동

안 꾸준하게 성장해온 학생들의 기

량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창의적인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값진 시

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산조, 민요, 현대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가야금, 아쟁

연주 및 해금 앙상블과 한국무용팀

의 공연은 일품이었다. 6 세 어린이

학생이 연주하는 풍물가락과 학생

들의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긴 설장

구 연주를 보며, 보스턴 한국전통예

술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풍물팀

이 빠른 시일 내에 창단될 수 있겠다

는 기대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전통예술원은 보스턴 한미예

술협회와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

회의 후원으로 기획 및 운영되고 있

다. 교사진들과 학생들은 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것 외에, 지역 사회 다양

한 문화행사 참가를 통해 한국 음악

과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가을학기 온라인 등록을 받

고 있으며, 9월 30일(토) 마감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등

록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

(https://www.igji.org/bakta.html)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K-Pop 뮤직 & 댄스 클래스가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8회

에 걸쳐 뉴튼의 데이미들스쿨에

서 진행된다.  

뉴튼 커뮤니티 교육센터

(Newton Community Educa-

tion)가 주최하고 보스턴 한미예

술협회가 후원하는 이 수업은 매

주 월요일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까지 뉴튼의 데이 미들 스쿨(Day

Middle School)에서 수업하며 강

사는 아이자이아 로튼(Izaiah

Lawton)씨이다. 

로튼씨는 스텝과 힙합 댄스에

정통한 전문댄서로서 파라마운

트 극장, 보스턴 유니버시티

REACH 프로그램, 노스이스턴

Step Fest 등에서 공연했다.  

수업료는 $145이며, 일부 장학

금도 준비되어 있다. 등록 및 자세

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s://registration.xene-

grade.com/nce/courseDisplay.cf

m?schID=19928)

bostonkorean@hotmail.com

뉴튼 커뮤니티센터, 중학생 대상
K-Pop 음악과 댄스 수업
뉴튼 데이미들스쿨에서 10월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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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댄스, 김치, K 페스티벌 보스톤 캐슬아일랜드서

페스티벌을 포함해 케이팝댄스경연

대회도 포함되어 있는 등 다양한 한

국문화 체험 축제다. 

한인회는 케이팝댄스경연대회 참

가자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참

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은 매사추

세 츠 한 인 회  장 영 수  회 장

(tkdssm7@gmail.com, 978.994.0306)

또 는  니 키 박  부 회 장

(nikkiehpark@gmail.com,

617.447.0591)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인회는 케이팝댄스 경연대회 예

선을 10월 8일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

톤한인교회 ECC에서 개최한다. 참

가팀 중 최종 6팀을 선발해 10월 14일

케이 페스티벌에서 결승을 진행한다

. 우승팀 또는 개인에게는 $1,000, 준

우승에게는 $500 그리고 3등에게는

$250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11월 4

일 열리는 평통 문화행사에서 공연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한인회는 김치페스티벌의 경우 김

치 담그는 체험에 참가할 경우 $10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인회 측에서는 별도로 김치나 음

식을 판매하지 않으며 김치, 한국 음

식 등 각 부스별 참가신청을 받아 부

스에서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한인

회 측은 부스당 $150의 참가비용을

부과한다. 

한인회 측은 대형 비빔밥을 준비

중이지만 이는 약 100인분이며 모두

한 입정도 맛을 보는 수준일 것이라

고 말했다. 

현재는 국제선교회가 부스를 마련

오이 김치, 깍두기, 무우 김치를 판매

한다는 신청을 접수했다. 

장영수 회장은 “한식이나 김치를

판매코자 하는 업체나 단체 또는 개

인들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많은 한인

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케이 페스티벌에서는 대형

비빔밥 시범,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

회, 한국 전통놀이, 한복입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 확대…12월
하와이행 노선도

3300원 ▷호놀룰루 노선 92만300

원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항공권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LA와 뉴욕 노선은 10월 21일부

터 12월 10일까지, 호놀룰루는 취

항일인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에어프레미아 커머셜

본부장은 “에어프레미아의 노

선 영향력이 커질수록 장거리 여

행의 대중화가 빨라질 것”이라

며 “더 많은 미주 하늘길을 열

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1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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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그리드, 11월부터 겨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올 겨울 전기요금이 여름 전기

요금에서 소폭 인상될 예정이지만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27% 인하될

것이라고 내셔널그리드는 19일 밝혔

다.  

11월 1일부터 월 600킬로와트를 사

용하는 가정의 경우 한달 요금은 지

난 겨울보다 27% 인하된 $213이 된

다. 반면 지난 여름 $182보다는 17%

오르게 된다. 

내셔널그리드는 매사추세츠 주내

140만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

며 이중 약 절반이 내셔널그리드의

베이직 서비스 전기 공급을 선택하

고 있다. 

매사추세츠에 공급되는 전기는

대부분 천연가스 발전소로부터 구

입한다. 지난해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

상승, 지난 겨울 내셔널그리드는

60%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었다. 그

러나 점차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

면서 올해 전기 공급 가격이 46% 인

하된 것에 따라 올해 전기 요금이 하

락하게 됐다. 

일발적으로 전기 요금은 전기 공

급 요금과 전기회사의 전기 송전 요

금을 합해 부과되므로 전기 공급비

용이 46% 낮아졌지만 최종 요금에

는 27% 하락으로 그치게 된다. 

한편 내셔널그리드의 천연가스

요금도 11월 1일부터 월 111 섬

(therms)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여

름철보다 약 3%($8) 인상된 평균

$263이 된다. 콜로니얼 가스의 경우

약 12% 인상된 월 평균 $245으로 조

정된다.  

연방정부 무료 코로나 검사키트 다시 배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월 25일부터 미국내 가정

들은 covidtests.gov에서 무료로

코로나검사키트를 신청할 수 있

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미국내

가정들이 속성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무료 검사키트

를 각 가정당 4개씩 우송하는 프

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미국내에

서 코로나 감염수가 다시 고개를

들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검

사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재개했

다. 5월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

되면서 보험사들은 더 이상 코로

나바이러스 검사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는 4차례에 걸쳐 7억

5천5백만개의 무료 검사 키트를

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연말연

시 대형 모임이나 가족모임 시작

전에 무료 검사 키트를 제공해 노

약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 바이

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감염시 빠르게 안티바이럴 치료

제를 복용해 심각한 증상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부 관계자들은 가장 최고

의 예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부

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를

맞춰 개발된 새로운 백신은 현재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지난해 대비 27% 하락, 그러나 여름보단 큰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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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주 고교, 스마트폰 사용금지 점차 증가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업 등에 악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 결과가 빈번해지면서

매사추세츠 고교들의 스마트폰 사

용금지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샐럼 학군은 올해부터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셀폰 보관주머니에 두

도록 하고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사용토록 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

을 금지 시켰다. 욘더(Yondr)사가

개발한 이 셀폰 잠금용 보관주머

니는 자석 장치로 만들어진 열쇠

로만 열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교내

에 몇 군데에만 놓여있다. 

샐럼 학군 외에도 치코피 고교,

보스톤의 엘리엇 고교, 콩코드 칼

라일 고교 등 십여 개가 넘는 고등

학교에서 스마트폰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당초 이 같은 스마트폰

사용금지에 대해 반발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샐럼 고교의 학생들은 스

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몰랐던 학교 동료학생들과

도 알게 됐다. 평상시에는 이야기

를 건네지 않던 학생들과도 이야

기하며 책도 더 많이 읽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시험적으로 스마트폰 사

용 금지했던 콜린스 중학교는 점

차 학생들의 집중력과 친구사이의

친화력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비드 이후 잘 어울리지 않

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금

지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게다가, 셀폰 사용시간과 청소

년들의 자존감과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

라 더 많은 학교들은 스마트폰 사

용 금지를 고려 중이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

으로 95%의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은

소셜미디어를 거의 계속해서 사용

하고 있다. 

5월 미 비벡 머피 공중위생국장

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문

에서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다는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2월 미심리학회는 청소년이 온

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반으로

줄였을 때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와 자존감이 증대한다는 것

을 보인 연구를 출판했다. 2017년

소비자연구협회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눈에 스

마트폰이 비치기만 해도 “사용하

고자 하는 유혹에 의해 인지능력

이 감소한다”고 발표됐다 

샐럼 고교는 스마트폰 사용 규칙

을 한번 어긴 학생들에게는 경고

를 주며, 두번째 위반시에는 교무

실에 스마트폰을 보관하게 된다.

이후 학생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의 스마트폰을 빼앗는다. 

물론 전화기는 학교 비상시에 부

모들이 자녀들에게 연락할 수 있

는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기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

해 일부 부모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주내에서는

일괄적인 스마트폰 사용금지 규정

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

난 7월 주 교육부는 80만달러의 그

랜트를 마련해 스마트폰 금지 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주내 400여개 고교 중

샐럼 고등학교를 비롯한 78개 학교

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랜트를

신청했다.   

hsb@bostonkorea.com

교육부 사용금지 프로그램 그랜트에 78개 고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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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미국 내 대학 순위 선정 시즌

이 돌아왔다. 2주 전 월스트리트저널

의 획기적인 경제적 가치 중심의 대

학 평가에 이어 유에스뉴스월드리

포트가 선정한 대학 순위에서 MIT

가 하버드를 누르고 매사추세츠 최

고대학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유에스뉴스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 프린스턴이 1위를 차지했으며 MIT

가 2위, 하버드가 3위를 기록했다. 보

스턴칼리지(BC)는 39위, 텁스대학

은 40위, 보스턴대학(BU)은 43위였

다.

이외에도 노스이스턴대학이 53위,

브랜다이스 대학이 60위, 유매스 애

머스트가 67위, WPI가 82위에 올랐

다.

인문대학(Liberal Arts)에서는 윌

리엄스칼리지가 1위, 애머스트 칼리

지가 2위, 웰슬리 칼리지가 4위, 스미

스칼리지가 16위, 홀리크로스가 27

위, 마운트 홀요크 칼리지가 34위, 위

튼 칼리지가 75위에 선정됐다.

유에스뉴스는 미국 내 1500여 개

대학을 19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졸업생의 사회적 성취

도와 사회적 이동성에 강조를 두어

평가했다.

따라서 50% 이상의 항목을 다양

한 배경의 신입생들을 졸업시키고

이들이 관리 가능한 부채와 졸업 후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결과 측정 지표(등록률과 졸업률, 평

균 부채 수준, 취업률 및 졸업 후 연

봉, 대학원 진학률)에 배정했다고 밝

혔다.

이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최고

학위 보유 교수 수, 동창생들의 기부

, 고교 성적, 학자금을 대출한 졸업생

비율 등의 5개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했다.

지금까지 대학, 고교, 병원, 법대

등의 순위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

하던 유에스뉴스의 순위는 큰 관심

을 끌어왔으나, 교육의 평등성 측면

과 순위 산정 방법론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순위에 대한 신뢰가 흔

들렸었다. 많은 의대와 법대는 이 언

론사가 매기는 순위에 보이콧을 선

언한 상태다.

한편,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대

학으로는 하버드 대학이 1위에 올랐

으며, 예일 대학이 2위, MIT가 6위,

다트머스가 8위, 브라운이 11위, 보

스턴 대학이 25위를 각각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MIT, 하버드 제치고 매사추세츠 최고대학 등극

유에스뉴스 선정 최고대학순위, 50위 안에 MA주 5개 대학 포함

US 뉴스 선정, 2024 전국 대학 순위 100
위권 내 MA 대학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Harvard University
39. Boston College
40. Tufts University
43. Boston University
53. Northeastern University
60. Brandeis University
67. UMass-Amherst
82. WPI 

유에스뉴스 선정 2024 전국 대학 순위
1.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

bridge, Mass.)
3.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4.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5.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
6.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7.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Calif.)
8. Duke University (Durham, N.C.)
9.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9.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9.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

12.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12. University of Chicago
15.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7. Rice University (Houston, Texas)
18. Dartmouth College (Hanover, N.H.)
18.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
20. University of Notre Dame (Notre Dame, Indi-

ana)
21.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2.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22.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4.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24. Emory University (Atlanta, Ga.)
24.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24.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8.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2024 전국 인문대학(Liberal Arts) 순위 
1. Williams College (Williamstown, Mass.)
2. Amherst College (Amherst, Mass.)
3. US Naval Academy (Annapolis, Md.)
4. Pomona College (Claremont, Calif.)
4. Swarthmore College (Swarthmore, Pa.)
4. 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ss.)
7. US Air Force Academy (Colorado Springs,

Colo.)
8.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West Point,

N.Y.)
9. Bowdoin College (Brunswick, Maine)
9. Carleton College (Northfield, Minnesota)
11. Barnard College (New York, N.Y.)
11. Claremont McKenna College (Claremont,

Calif.)
11. Middlebury College (Middlebury, Vt.)
11. Grinnell College (Grinnell, Iowa)
11. Wesleyan College (Middletown, Conn.)
16. Davidson College (Davidson, N.C.)
16. Hamilton College (Clinton, N.Y.)
16. Harvey Mudd College (Claremont, Calif.)
16. Smith College (Northampton, Mass.)
16. Vassar College (Poughkeepsie, N.Y.)
21. Colgate University (Hamilton, N.Y.)
21. Haverford College (Haverford, Pa.)
21.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Lexington, Va.)
24. Bates College (Lewiston, Maine)
25. Colby College (Waterville, Maine)
25. University of Richmond (Virginia)

2024 최고 가치 스쿨(Best Value Schools)
1.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2.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3.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
4.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
5. Rice University (Houston, Texas)
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

bridge, Mass.)
7.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enn.)
8. Dartmouth College (Hanover, N.H.)
9.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10.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asadena,

Calif.)
11.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hode Island)
12. University of Chicago
13.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14.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5.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16.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17. Duke University (Durham, N.C.)
18.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t. Louis,

Mo.)
19. University of Notre Dame (South Bend, Ind.)
20.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21. Emory University (Atlanta, Ga.)
22.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a.)
23. University of Idaho (Moscow, Idaho)
24.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25. Bos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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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주택 시장,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

(현재 영업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9월10일 일요일, 보스

톤 항구에서는 많은 시민과 수산

업 종사자,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축제(Boston

Seafood Festival)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두에 펼쳐진 장마당에서는

밴드들의 연주와 엘비스 프레슬

리 모창, 연주되고 마술쇼 등이

펼쳐졌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그

림그리기, 랍스터 머리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많은 레스토랑에서 참여

한 음식 부스가 설치되어 각종

생선요리와 디저트 등을 소개하

며 무료시식과 함께 판매하여 호

응을 얻었다.

매년 개최되는 연합 종교예배

에서는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대자연

에 감사하였으며 아시안으로는

김성혁목사가 참가해 함께 했다

. 

2023 보스톤 해양수산축제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주택 시장이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상

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

회(GBAR)는 8월 보스턴의 주택 거

래수가 지난 2010년 같은 달 이래 최

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거래는 1,090채, 콘도는 787채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 23.7% 감

소했다.

앨리슨 소차 GBAR 회장은 "매물

부족과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구

매자와 판매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구할 집

이 없거나,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

했다.

실제로 보스톤의 집값은 지난 5월

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8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7% 상승한 88만1,000

달러, 콘도 중간가격은 68만5,000달

러였다.

월별로 비교하면 7월 91만달러까

지 상승했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

월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

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8월은 보스턴 부동산 시장에서 1

년 중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달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는 높은 모

기지 금리로 인해 매물 공급이 크게

줄어 거래량이 감소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

이다. 지난주 30년 모기지 고정금리

는 7.18%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

준이다. 이는 1년 반 전만 해도 3%대

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 상환금이

1,0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매자

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일부 대도시

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오스틴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10%나 떨어졌다. 하지만 보스턴은

다른 대도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앨리슨 소차 회장은 “부동산 거

래가 줄었지만 판매자 대부분은 내

놓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팔았으며 집을 내 논지 3주만에 대부

분 판매를 마감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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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 옥수수밭 미로 뉴잉글랜드 3개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기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

츠와 마이애미 돌핀스 경기가 열

린 팍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

서 53세의 뉴햄프셔 거주자 데일

무니씨가 돌핀스 팬과 다툼을 벌

이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은 17일 일요일 밤 경기 4

쿼터에 벌어졌다. 뉴햄프셔 뉴

마켓 타운에 거주하는 53세의 데

일 무니씨는 돌핀스 복장의 한

팬과 경기 내 설전을 벌이다 그

팬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처

음에는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몸

싸움으로 번졌다. 사람들이 이

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돌핀스 팬

은 무니씨에게 두대의 펀치를 날

렸다. 뒤로 쓰러진 무니씨는 그

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응급구조

대가 도착했을 때엔 의식이 없었

다. 

경찰은 30대로 보이는 이 돌핀

스 복장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

했다. 노폭 검찰은 현재까지 자

세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30대

돌핀스 팬을 기소하지 않았다. 

두사람의 난투극은 밤 11시께

벌어졌으며 무니씨는 애틀보로

에 있는 스터디 메모리얼 병원으

로 긴급 후송됐으며 병원에서 사

망 선고를 받았다. 

무니씨는 지난 30년간 패트리

어츠 시즌티켓를 소유한 열렬한

패트리어츠 팬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아빠였다. 

패트리어츠는 “데일 무니는

평생 패트리어츠 팬이었으며 30

년간 시즌티켓을 보유한 팬이었

다. 그의 사망에 아픔을 통감하

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발표했다. 

트윗에서 한 목격자는 사건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말리기 보다

는 너도나도 비디오에 담기에 바

빴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고

의 책임 과다하게 주류를 판매한

NFL측과 이를 허용한 바텐더

등에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

다. 

한편, 20일 예비 검시결과 무

니씨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

었으며 그의 사망은 “주먹 다짐

에 의한 상처”로 인한 것이 아

니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노폭 지

검 마이클 모리세이 지검장은 밝

혔다. 

검시에서는 53세의 무니씨가

기존의 건강상의 문제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왔으며 아직도 정확한 사인은 더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은 성명서

를 통해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

과 수차례의 인터뷰, 다양한 각

도에서 찍힌 비디오 분석이 포함

됐으며 충격에 의한 상처로 사망

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초 검시결

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정확

한 사인은 현재 다른 검사 결과

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hsb@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 팬, 질레트 구장서 돌핀스
팬과 다투다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에스에이 투데이 독자들

이 선정한 탑 10 미로(Corn Maze) 중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미로가 3개 포

함됐다. 

미국내 탑 10의 1위는 메인의 레번

트 트레워지 패밀리 오차드의 옥수

수 미로로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버몬트 댄빌

의 그레이트 버몬트 콘메이즈다. 매

사추세츠 스털링에 위치한 데이비

스 메가 메이즈는 5위에 선정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내 300

여 미로 중 독자들은 미로의 퀄러티

와 다양한 애티비티의 제공 정도를

바탕으로 최고 순위를 선정했다. 

트레워지 패밀리 과수원은 4에이

커의 과수원에 약 6만여 옥수수가 약

10피트의 높이로 자라있다. 

매년 가족들은 옥수수 미로를 만

드는데 함께 계획하고 길을 만든다.

또한 미로풀기 가이드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미로 가운데는 명예의 전당에 참

가자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

도록 했다. 미로를 통과한 사람들에

게는 키디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무

료로 제공한다. 주중 입장료는 $10,

주말에는 $13이다. 

댄빌의 그레이트버몬트콘메이즈

는 미로를 찾아 해결하는데 2시간 가

량이 걸리는 빅 메이즈와 약 45분가

량이 걸리는 시닉 메이즈 2개의 미로

가 있다. 

빅 메이즈는 24에이커에 달하는

메이즈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미로다. 이 미로에는 32피트 지하터

널과 100피트 다리도 있다. 이 미로

는 최소한 2시간 이상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장되며 쉽

게 흥미를 잃는 청소년들의 경우 참

가를 권하지 않는다고 이 농장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 10위 안에 선정된

데이비스 메가 메이즈는 8 에이커의

면적에 약 3마일 정도의 길이다. 선

택하는 미로의 단계와 게임 참가 여

부에 따라 미로를 완주하는데 빠르

면 30분에서 3시간 가량 소요된다. 

이 미로는 주말에만 개방하며 성

인은 $28.95, 어린이는 $25.95이다. 온

라인으로 미리 구입시에는 $4이 할

인된다. 5세 이하는 무료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

츠의 댄버스에 위치한 코너스 팜의

옥수수 미로도 미국내 최고 미로 중

의 하나로 꼽혔다. 이 미로는 야간에

손전등으로 미로를 찾는 프로그램

도 제공한다. 

다음은 유에스투데이의 탑 10 미

로다. 

Treworgy Family Orchards, Levant,

Maine

Great Vermont Corn Maze, Danville,

Vt.

Cherry Crest Adventure Farm,

Ronks, Pa.

Devine’s Corn Maze & Pumpkin

Patch, Harrodsburg, Ky.

Davis Mega Maze, Sterling, Mass.

Exploration Acres, Lafayette, Ind.

Denver Downs Farm, Anderson,

S.C.

Maze Craze, New Springfield, Ohio

Cornbelly’s, Lehi, Utah

Southern Hill Farms, Clermont,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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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먹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때론 넘치

는 식욕이 조절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저

녁은 조금 일찍 먹거나 적게 먹어야지 다짐하

면서도 경우에 따라 늦게 먹거나 과식하는 경

우가 종종 있어요. 하루 이틀만 이렇게 방심해

도 툭 하고 튀어나오는 아랫배와 옆구리.. 오늘

은 집중적으로 옆구리살을 빼주는 운동 세가

지를 배워 볼텐데요, 저번주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빠른 걸음으로 걷기나 뛰기, 자전거,

수영 등 일상 생활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

소 운동과 이 같은 코어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는 두배 이상이 된다는 사실! 오늘 소

개해드리는 자세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DAY15) 살빠

지는 요가 | 내 생애 한번쯤 잘록한 허리..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1. Side Lying Crunch A (초급자 버전)

1단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길

게 뻗어줍니다.

2단계  밑에 있는 다리는 바닥에 둔 상태에

서 다리를 접어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가져가

크런치합니다.

3단계  들숨에 팔을 머리너머로 보내고 날숨

에 팔꿈치와 무릎을 만나게 해주세요.

4 단계  10번 반복하고 다음 어드밴스 옵션도

시도해주세요.

TIP!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하며 무릎을 바

깥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2. Side Lying Crunch B (중상급자 버전) 

1단계  앞의 자세에서 두다리를 모두 바닥에

서 떼고 진행합니다.

2단계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며 밑에 있는 다

리를 계속해서 들고 크런치해주세요.

3단계  초보자들은 무리가 된다면 다시 1번

동작으로 돌아가 10번 더 진행합니다.

TIP! 매트와 닿는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이 아플 땐 담요를 받치고 운동해주세요. 어깨

가 찌그러지지 않게 어깨를 귀에서 멀리 가져

가 목을 길게 유지하며 운동해주시구요.

3. Side Lying Knee Pull-In (중급자 버전)

1단계  마지막으로 어깨를 바닥에 내리고 두

다리를 모두 붙이고 동시에 두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2단계  하다가 목이 아프면 영상을 참고해 손

으로 머리 밑을 받쳐도 좋아요.

3단계  내쉬는 숨마다 무릎과 가슴을 최대한

높게 올려줍니다.

4 단계  10회가 끝나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진행해주세요

TIP! 세 가지 동작을 쉬지 않고 하면 5분밖

에 걸리지 않는 짧은 운동 루틴이니 오늘부터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4. Neck Rolls (쿨다운)

1단계  팔을 교차해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목을 돌려주면서 긴장했던 목과 승모근의 긴

장을 풀어줍니다.

2단계  두 방향으로도 5-10회 돌려주세요.

TIP! 목과 어깨가 타이트 하신 분들은 제 폼

롤러 마사지 영상 참고해 충분히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

라테스

“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

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

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

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잘록한 허리 만들어주는 3가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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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매미 매사추세츠 침범, 농가에 큰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외래 침범종인 매미과 랜턴

플라이(lanternfly)가 지난 8월 홀요

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 농무부

가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농무부는 중국산 랜턴

플라이가 홀요크를 비롯한 매사추

세츠 상당수의 타운에 퍼져있다. 이

매미과의 랜턴플라이는 다른 나무

와 과실수에 커다란 피해를 유발해

주 농무부는 보는 즉시 이를 박멸할

것을 당부했다. 

주 농무부는 현재 중국산 매미 랜

턴플라이가 주 전역에 얼마만큼 분

포하는지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지

는 않다. 농무부는 지난 9월 초 홀요

크 지역 주민들에게 랜턴플라이의

침입정도를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농무부 생물학자 제니퍼 포맨은

랜턴플라이는 지난 2018년 주에서 처

음 발견됐으며 이후 주 전역으로 퍼

져나갔다고 밝혔다. 홀요크에 이어

스프링필드, 피치버그, 스루스베리

그리고 우스터 등에 집단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턴플라이

는 보스톤은 물론 마타스비녀드 섬

에서도 발견됐다. 

약 1인치 크기의 이 매미는 날개에

검은 점이 있으며 이 안에 작으며 빨

간 속날개를 갖고 있다. 이 매미는 많

은 문제를 일으킨다. 

나무에 붙어 수액을 빨아들이며

사과나무, 포도나무, 메이플 나무 등

각종 과실수와 일반 나무에 붙어 수

액을 입에 달린 빨대로 흡입해 나무

에 피해를 안긴다. 

이 매미는 꿀물이라고 일컫는 끈

적거리며 나무 수액 같은 물질을 배

설하는데 이것이 발효되면서 냄새

가 나는 검정 물질로 변한다. 이 검정

물질은 검은 곰팡이라 불린다. 

이 검은 곰팡이는 인간에 유해하

거나 나무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지

만 나무의 광합성을 방해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

다. 

이 매미블은 늦여름에는 함께 무

리를 지어 모이는 습성이 있다. 따라

서 이들이 과수원에 침범하는 경우

애플피킹 등의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농부무

의 분석이다. 

펜실베니아와 뉴욕은 현재 대규모

랜턴플라이의 침입과 싸우고 있다.

이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은 주민들

에게 이들을 발견 즉시 박멸해달라

고 당부했다. 

랜턴플라이는 중국에서 처음 발견

됐으며 중국과 기온이 유사한 미 동

북부에 2014년 수입됐다. 9월 말에서

10월에 약 30-50개알 덩어리를 낳으

며 이 알 덩어리들은 겨울을 지낼 정

도로 따뜻해 4월에 부화한다. 

이 매미는 다른 물건이나 물체에

잘 붙어 이동하기에 절멸이 쉽지 않

다. 이들은 오래 날지 못하지만 사람

의 옷이나 자동차의 바퀴, 트럭의 짐

칸에 올라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나무껍질이나 장작 등 아

무런 표면에 알을 낳으며 심지어 야

외용 의자에도 알을 낳는다. 

따라서 현재 이 랜턴플라이가 대

량 침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

신들의 지역을 떠나기 전에 차에 이

랜턴플라이가 붙어있지 않는지 살

펴야 한다고 농무부는 강조했다. 

농무부는 매사추세츠 주민이 랜턴

플라이를 목격했을 경우 사진을 찍

어서 웹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요

청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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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예상보다 매파적 기조…다른 주요국 금리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

지만, 예상보다 매파적 기조를 보이

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

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미 연준을 포함해 22일 일

본은행까지 주요 20개국(G20)의 절

반에 달하는 국가가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

은 21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

행(BOE)의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당초 지금까지 14차례 연속 공격적

으로 금리 인상을 해온 BOE가 이번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예상외로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상승

해 시장 예상치 7.0%를 밑돌았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로

예측한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증권이 영국 기준금리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며 기존 인상 전망을 뒤집었

다.

다만, 이는 모두 미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회의와 제롬 파월 연

준 의장의 발언 이전의 일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금리

를 -0.1%로 운영하며 대규모 금융완

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마

이너스 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7월 금융

정책결정회의에서도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

기준을 종전 0.5%에서 사실상 1.0%

수준으로 올렸지만, 단기금리는 동

결했다.

BOJ는 금리를 줄곧 올려온 연준

및 유럽중앙은행(ECB)과는 다른 길

을 걸어왔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금

융완화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최

근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

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

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여러 선택

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 결정 몇 시간 뒤 브라질은 예

상대로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인 셀릭(Selic)은

12.75%로 내려갔다.

작년 초 12%까지 치솟았던 월 물

가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기 때

문으로, 앞서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

코노미스트 40명은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대출우대금리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

기는 연 4.20%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

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1일 기준금

리를 약 25%에서 약 30%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G20은 아니지만 스웨덴과 노르웨

이도 이날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사

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금리를 각각 4%와 4.25%

로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이집트

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anfour@yna.co.kr

이번주 G20의 절반 금리 결정 회의…영국 통화정책에

연준 변수 일본 동결 전망…중국은 현 수준 유지하고 

브라질은 내려

연준의 '매파적 동결'에 나스닥 1.5% 하락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회의 후 회견

내용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20일(현지시간) 미 증시

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

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85포인트

(0.22) 내린 34,440.88에 거래를 마쳤

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

수는 41.75포인트(0.94%) 하락한

4,402.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

수는 209.06포인트(1.53%) 내린

13,469.13에 각각 장을 끝냈다.

이날 오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

상대로 5.25∼5.50%로 동결하고 올

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

해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 반응은

잠잠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

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

면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 전환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

도분 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90.28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92센트

(1.01%) 하락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

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

일 종가 대비 81센트(0.86) 내린 배럴

당 93.53달러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워싱턴DC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The Boston Korea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미국13

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워치의 건강 추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이 기능이 작동

하려면 밤에도 잠자는 동안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한다"며 "이는 하루에

한 번 충전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

다.

칼럼은 "애플 워치가 기본적인 배

터리 수명이 짧다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배터

리 수명의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년이 될 수도

있다"며 "애플워치가 10주년이 되는

내년은 큰 재설계를 의미할 수도 있

다"고 기대했다.

애플워치는 2014년 9월 처음 공개

돼 2015년 4월부터 판매됐다. 애플은

워치 10주년을 기념해 '워치 X'라는

이름의 제품을 2024년 또는 2025년 출

시할 예정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

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aejong75@yna.co.kr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최근 내놓은 스마

트 워치 '애플 워치 9 시리즈'가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

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

지시간) '애플 워치가 생각만큼 유용

하지 않은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애

플 워치 9 시리즈를 저격했다.

WSJ의 유명 테크 전문 기자인 니

콜 누엔은 "누군가가 나에게 애플워

치 9으로 바꿀 거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노(No)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애플 워치 9은) 좋은 워치

다"라면서도 "애플이 막 출시했음에

도 더 저렴한 애플 워치 8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 워치 9 시리즈는 이전 모델

보다 스크린이 더 밝아졌고, 한 손으

로 더블 탭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

는 기능도 갖췄다.

애플은 자사의 첫 번째 탄소 중립

제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격

은 399달러부터 시작해 전 모델의

319달러보다 높다.

칼럼은 그럼에도 "(애플 워치 9은

) 건강 센서 기능과 디자인을 포함해

지난해와 바뀌지 않았다"며 특히, 배

터리 수명을 가장 불만 사항으로 꼽

았다.

그는 "2015년 배터리 수명이 18시

간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라며 "8

년이 지나고 12개 모델이 출시됐지

만, 여전히 매일 충전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워치는 전 세계에

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워치이

지만, 배터리 수명은 가민(Garmin)

과 같은 경쟁사가 여전히 우위를 점

하고 있다"며 "배터리 수명은 애플

워치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주말

내내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걸림돌"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고해

상도 멀티 터치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다 갖춘 웨어러블 기기로 만들

기 위해 배터리 수명을 희생해 왔다

"며 "새로운 S9 프로세서는 작년 모

델보다 전력 효율이 25% 향상됐지

만, 애플은 더 많은 센서와 더 밝은

화면 및 기타 에너지 흡수 요소를 추

"애플워치9으로 바꿔볼까? WSJ '노'…배터리 수명 8년째 그대로"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WSJ 테크 기자 저격…"지난해 모델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아"

자율주행차량의이미지



The Boston Korea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본국14 The Boston Korea14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지난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

악성신생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전년

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10∼30대 사

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고혈압·치

매 등 노인성 질병 사망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2022

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사망원인 12위→3위 '

수직 상승'

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6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65.8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코로나19(61.0명), 폐

렴(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뇌혈관 질환(49.6명), 자살(25.2명),

알츠하이머병(22.7명), 당뇨병(21.8

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간 질환

(14.7명) 등도 10대 사인에 이름을 올

렸다.

2021년 사망원인 12위였던 코로나

19는 지난해 3위에 오르면서 처음 10

대 사인에 포함됐다.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전년보다 2.9명 증가하면

서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10년 전과 사망률을 비교하면 알

츠하이머병, 폐렴, 고혈압성 질환이

각각 241.2%, 154.4%, 44.7% 상승하

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 사망률

이 가장 높았고, 남자 암 사망률이 여

성의 1.6배였다.

알츠하이머병은 남자 사망원인 10

위를 기록하면서 처음 남자의 10대

사인에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

로 10∼30대 사망률은 자살이, 40대

이후는 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호흡기계 질

환 사망자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알

츠하이머·뇌혈관·고혈압 등 노인

성 질병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

했다.

◇ 췌장암 사망률, 위암 사망률 첫

추월

지난해 암 사망률(162.7명)은 전년

보다 1.6명(1.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폐암(36.3명), 간암

(19.9명), 대장암(17.9명), 췌장암(14.3

명), 위암(13.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 췌장암 사망률은 전

년보다 5.8% 상승하면서 위암 사망

률을 처음 추월했다.

남자는 폐암(53.7명), 간암(29.1명),

대장암(20.6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

았다.

여자도 폐암(18.9명)이 가장 많았

고 대장암(15.2명), 췌장암(13.7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암 사망률을 보면 30대

는 위암(1.5명), 40대는 유방암(5.4명

), 50대는 간암(16.9명), 60대는 폐암

(55.4명)이 가장 높았다.

◇ 자살률 감소했지만 OECD 회

원국 1위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2천906

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줄었

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5.4

명이었다.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0.8명(3.2%) 줄어든 25.2명으로 집계

됐다.

자살률은 40대(2.5%), 10대(0.6%)

에서 증가했고 70대(-9.6%), 20대(-

9.2%), 30대(-7.2%) 등 나머지 연령

대에서는 감소했다.

남자 자살률(35.3명)이 여자(15.1

명)의 2.3배였다.

자살은 타살, 교통·익사·화재

사고 등 외인에 의한 사망 중 가장 사

망률이 높았다.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OECD 회

원 38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

다. 한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22.6명으로 회원

국 중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 치매 관련 사망자 36.6% '껑충'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

매 관련 사망자는 1만4천136명으로

전년보다 36.6%나 늘었다. 치매 사망

률은 여자(38.0명)가 남자(17.1명)보

다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출생전후기 사망자 수는 전

년보다 각각 9.7%, 8.4% 감소했다.

임신·분만과 관련된 모성 사망자

수도 8.7% 줄었다.

알코올성 간질환 등 술 관련 사망

률은 9.8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

했다. 술 관련 사망률은 남자(16.7명)

가 여자(3.0명)보다 5.7배 높았다.

타살, 교통(운수) 사고 사망률은

전년보다 각각 10.0%, 4.1% 감소했

고 화재 사고(9.2%), 중독 사고

(4.7%), 익사 사고(2.5%) 등은 증가

했다.

코로나19 사망률 세 번째로 높아…10대 사인에 첫 포함,    자살 사망자 3.3% 줄었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위

작년 사망원인 1위 '암'…10∼30대는 자살이 가장 많아

한국 인구 5천107만명…1인가구 25년 새 3배(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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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하루 전 페북 메시지…"검찰독재 폭주 기관차, 국회 앞
서 멈춰 세워달라", 역풍불자 "메시지 없음"으로 선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

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

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

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

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

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

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

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

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

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

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

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

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

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

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

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

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

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

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

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

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

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를 두고 "황당무계하다", "정치검찰

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 등

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

이재명 "체포안 가결, 공작수사에 날개"…사실상 부결 요청했다 역풍 

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

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

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

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

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

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

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

했다.

또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

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

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

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

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

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

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

니라 부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geein@yna.co.kr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던 문재인 전대통령. 문대통령은단식을빨리중단해달라고요청했다

野주도 검사탄핵안도 통과…이균용 인준투표 등 정기국회
내내 여야 극한대치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

결되며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

로 빠져들었다.

한 총리 해임안뿐 아니라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되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

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국정감사

와 쟁점 법안 심사 등에서 번번이 대

치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

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

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

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

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

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

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

됐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었지만, 전날 직접 부

결을 호소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하

며 이탈표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직전 향후 당 운영

의 방점을 '통합'에 찍으며 비명계

달래기용 메시지까지 발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재신임 투표라는 해석까

지 나온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

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3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데다, 영장이 실제 발

부되면 '방탄용 단식'이었다는 비판

과 함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평

가를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선 "환골

탈태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야의 희비는 영장실질심사 결

과에 따라 한번 더 엇갈릴 전망이다

.

민주당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 속에 현 지도 체제를 지

키려는 친명계와 리더십 교체를 요

이재명 체포안·총리 해임안 가결…정국 '시계제로' 혼돈 속으로

구하는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

표는 다시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까

지 당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확보하

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대표를 중심

으로 친명계와 지지층의 결집이 강

해지면서 계파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제1 야당 대

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

다.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

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

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

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물타

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꼽

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

민주당이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안

을 밀어붙였다"며 "할 줄 아는 것이

라곤 발목잡기밖에 없는 무능만 두

드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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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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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인생 4

6번홀 : 인생 그리고 선택과 결정

자!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해 보자. 인생도 골

프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순간이 선택과 결정

의 연속인 것 같다. “점심은 뭘 먹지? 복권을

살까 말까? 오늘은 누구와 한잔 할까?” 등 간

단한 선택에서 부터 “전공은 뭘로 할까?, 직

장은 어디로?, 결혼은 누구와?”와 같은 인생

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인생은

항상 끊이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강요하고 있

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골프와 마찬가

지다. 마치 벌타를 먹는것 처럼..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몇가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나는 컨설팅 회사에 입사 후 신입이라는 딱

지를 떼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나갈 쯤 IMF

라는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다. 컨설팅 회사라

는게 제조업처럼 무슨 설비나 고정자산이 있

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

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인원 감축이나 임금의

동결 내지는 삭감일 수 밖에는 없었다. 해서

회사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인원 감축 없는

임금의 삭감이었다. 내가 받던 월급의 30%가

삭감된 것이다. 물론 말로는 정상화 되면 보상

한다는 '보상삭감'이었지만 당장 손에 쥐는 액

수에 큰 차이가 나니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

다 젊은놈이 벌어논 재산도 없으니 당장 생활

에 큰 지장을 겪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믿고 회사에 발 붙이고 꾹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을 찾아 새 길을 개척할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있던 부서의 부장

이 자기와 함께 새 회사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

. 사실 회사는 아니고 인터넷관련 벤처기업들

이 모여 만든 정부산하의 사단법인 형태의 조

그만 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로 내 부장이 스

카웃 되어 나와 같이 가고자 제안한 것이다.

물론 규모는 지금보다 작지만 발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안정적인

면이 나의 결정에 큰 작용을 하는 요소로 부각

되었다..

또 다른 다행인지 불행인지 옆에 있던 부서

장이 나에게 자기 부서로 오라는 제안을 한다

.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부서별 독립채

산제로 운영되니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이고 바

로 정상화 되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꼬신다. (참고로 이 부서장이 나중

에 IMF가 끝나고 그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 되

었다.) 이 부서는 당시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갔

던 부서이고 부서장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카

리스마를 겸비하고 있어 이 역시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의 요소

에 많은 것이 작용했지만 결국 일과 인간관계

의 두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일에 있어

익숙한 업무를 뒤로 하고 업무의 불확실성을

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큰 회사를

등지고 부장과의 의리 하나 때문에 10분의 1

도 안되는 규모의 회사, 그것도 이제 막 설립

한 회사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일종의 모험

이었다. 마치 3번홀 200야드 언저리에 있는 해

저드를 넘기는 모험을 해야 하나 아니면 성에

차지는 않지만 헤저드 못 미쳐 안전하게 놓일

수 있는 안정적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것 처럼

…

골프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헤저드를 넘

기는 즉 새로운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모험을

선택했다. 부장과의 의리도 의리고 새로운 일

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큰 규모의 회사에서 하

나의 부속품 처럼 주어진 일만 안정적으로 하

는 것 보다는 보다 많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

다는 점이 내 결정의 주요 원인이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나? 잠깐 이야기

를 돌려 골프와 인생의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골프는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인생은 선택의 결과가 아주 오래

후에 나타난다. 또한 골프는 헤져드나 위기 상

황이 눈에 보이지만 인생의 해저드는 눈에 보

이지 않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서 인생이

골프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인가 보다…

어쨋던 당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십수

년이 지난 후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우연히 예전 컨설팅 회사의 동료를 만난 것

이다. 그 친구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의 잔류를 선택한 친구였다. 그 친구는 회사와

함께 IMF를 견딘 후 그 회사의 중역이 되어

있었다. 기사 딸린 차를 제공 받으며 떵떵 거

리는 모습이 왠지 나도 그냥 있었으면 하는 생

각이 들고 말았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아니다. 다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나는 나 나름대로 새로

운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고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인연들을 소중

히 이어 나가기 때문이다.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 또는 그 반면의 보상 역시 온전

히 그 길을 선택한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아주 가끔 나는 이런 사람들

을 접하게 된다. 결정과 선택을 남에게 미루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남

에게 전가하려고 애 쓰는 사람들… 하지만 결

정을 남에게 미루는 결정 또한 자신이 한 것이

다.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결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도 골프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

된 선택은 없다. 단지 그 선택이 무모한 선택

인가 안정된 선택인가는 확률과 분석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

한 책임과 보상 또한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

다.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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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삼국유사(권 제3, 탑상편, 540년)

에 기록된 원화에 관한 내용을 인용해 본다.

<제24대 진흥왕의 성은 김씨며, 이름은 삼

맥종三麥宗인데, 또는 심맥종深麥宗이라고

도 한다. 양梁나라의 대동大同6년 경신庚申에

즉위하였다. 백부伯夫 법흥왕法興王의 뜻을

흠모하여 일념으로 불교를 받들어 널리 불사

佛寺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제도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은) 천성이 풍미風味

하고 신선神仙을 매우 숭상하여 민가의 낭자

중에서 예쁜 자를 택하여 받들어 원화原花로

에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아서 인물을 뽑고

그들에게 효도와 우애, 그리고 충성과 신의를

가르치려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大要이기도 하였다. 이에 남모랑南毛娘

과 교정랑의 두 원화를 뽑았는데, 모여든 무리

가 3,4백명이었다. 교정은 남모를 질투하였다

. (그래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남모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하게 되자 몰래 북천으

로 메고 가서 돌로 묻어서 죽였다. 그 무리들

은 남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해서 슬프게 울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

어서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을 꾀어 거리에

서 부르게 하였다. 남모의 무리들이 노래를 듣

고, 그 시체를 북천 중에서 찾아내고 곧 교정

랑을 죽였다. 이에 대왕은 영을 내려 원화를

폐지 시켰다.>

위의 인용문은 540년, 즉 진흥왕이 즉위한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첫 원화인 ‘남모와 준

정/교정’ 에 관한 기록이 각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데 기록이 조금 상이하

지만 동일한 내용이다. 삼국사기에는 576년,

삼국유사에서는 540년에 폐지하고 화랑으로

대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모의 이름은

같지만 삼국사기에는 준정, 삼국유사에는 교

정으로 나온다. 하지만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준정의 ‘살인 사건’의 발각 내용

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요점은 준정이 남모

를 질투하여 술을 마시게 하여 북천으로 데리

고 가서 죽였다는 것이다. 또는 죽여서 북천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준정도 남모를 죽인

살인죄로 죽임을 당했다. 

같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2세 풍월주 미진

부가 거칠부를 비롯한 7명의 장군과 함께 551

년 고구려 정벌, 그리고 5세 풍월주 사다함이

561년 이사부가 대가야를 정벌할때 휘하의 화

랑도를 이끌고 종전한 기록으로 보아도 화랑

은 54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모와 준정의

살인사건’ 역시 540년에 일어났음이 확실하

다고 보여진다.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미진부는 524년

경에 태어났다. 즉 540년 진흥왕이 즉위하여

그의 어머니 지소태후가 섭정을 할때, 미진부

의 나이는 16세였다. 이어서 화랑세기(미진부

공조)에 기록된 원화 ‘준정과 남모’ 의 내

용을 인용해 본다.

<이에 앞서(540년 이전에) 삼산공의 딸인

준정이 원화가 되었는데 많은 낭도를 두었다.

그 때 법흥대왕의 딸인 남모공주는, 곧 백제

보과공주의 소생으로 또한 뛰어난 미인이었

으며, (미진부)공과 더불어 도탑게 사랑했다.

태후가 공을 사랑하여 남모를 도와 원화로 삼

고자 했다. 이에 앞서 법흥대왕이 옥진궁주의

사부私夫인 영실공을 용양군으로 삼아 총애

를 하며 높은 위位에 있게 하고, (준정에게)원

화를 물러나도록 명했다.

그러므로 준정이 (영실공을)부지런히 섬겨

, 남모가 원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태

후는 비록 (법흥왕의)유명으로 영실을 계부

繼夫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공에게 명하여 (준정을)물러나게 하였

다. 태후는 또 (남모에게)낭도가 부족한 것을

염려하여, 위화공의 낭도를 속하게 하여 늘려

주었다. 준정이 투기를 했다. 이에 술로 유혹

하여 물에서 죽였는데, 남모의 낭도들이 그것

을 폭로했다. 

태후가 이에 원화를 폐지하고 선화仙花를

화랑으로 삼았다. 그 무리를 일러 풍월이라 했

고, 그 우두머리를 일러 풍월주風月主라 했다

. 위화공이 풍월주가 되고, (미진부)공이 부제

가 되었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540년 이전에 준정

은 이미 화랑들을 이끄는 원화였다. 그런데

540년 정권을 잡은 지소태후가 이복자매인 남

모를 원화로 앉히려고 미진부를 시켜서 준정

에게 원화의 자리를 사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준정은 색공으로 모시던 박영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한편 박영실의 부모는 박수지와 보

현공주인데, 보현은 지증왕의 딸로 법흥왕의

누이이다. 박영실은 옥진을 부인으로 맞이하

여지만, 혼례식에 참석한 법흥왕이 그만 옥진

의 미모에 빠져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과부

가 된 딸 지소를 박영실과 결혼시켰다. 하지만

영실과 지소는 서로 애정이 없었고, 영실은 준

정을 총애하였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준정

은 지소태후의 명도 따르지 않고, 남모에게 원

화의 자리를 뺏길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미모를 서로 질투하고 다투다가 살해하였고,

삼국유사에는 그냥 질투하였기에 살해했다

고 나온다. 하지만 신라인이 쓴 화랑세기에는

원화의 위位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저지른 살

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화랑도가 540

년에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화랑

도가 있었는데, 다만 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가 ‘준정의 남모 살인 사건’ 을 계기로 여자

(원화)에서 남자(풍월주)로 교체되었다고 보

는 것이 더 타당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남모南毛와 준정俊貞(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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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의 최

대 관심사는 ‘주식시장 예측’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신문은 ‘주식 시장 폭락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관한 기사

(How to Get Rich and Famous From a

Stock Market Crash, Spencer Jakab, WSJ,

August 20, 2023)를 발행했다. 주식시장 오

랜 역사 속에 ‘주식시장 예측’에 관한 내

용을 잘 정리한 글이다. 기사 내용을 자세

히 소개해 본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 주식시

장이 폭삭 망할 것으로 정확히 예측한 사람

은 로저 뱁슨(Roger Babson)이다. 그 이후

로 누군가가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하면 뱁

슨 브레이크(Babson Break)라고 말한다.

미국 대 공황을 예측한 뱁슨의 유명세가 어

떠했는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뱁슨이 대공황은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할

거라는 잘못된 예측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모든 주식시장 붕괴나 바닥에는 뱁슨이

있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며칠 전에 붕괴

를 예측한 사람은 일레인 가자렐리(Elaine

Garzarelli)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금융시

장에서 가장 보수가 좋은 전략가로 변한 것

은 당연하다. 그런 유명세에 힘을 얻어 본

인이 직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뮤

추얼 펀드를 운용했지만, 펀드 수익률이

S&P 500보다 훨씬 떨어졌다. 참고로 1996

년 7월에도 가자렐리는 주식시장이 20%까

지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45%나 크게 상승(11/1997)했다. 

1982년  로 버 트  프 레 커 터 (Robert

Prechter)는 주식시장이 16년간 침체기를

보낸 후 호황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실현

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수십 년 동안의

형편없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 주식시장 예측에 관한 투자자

의 관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클 베리(Michael Burry)는 2008년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하여 큰돈을 번 사람

이다.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이기에 이

사람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면 큰 기삿거리

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이클 베리는 지

난 4년 동안 적어도 5번의 엄청난 주식시장

을 예측했다. 베리가 주식시장 폭락을 예

측한 후 6개월이 지나서 500대 기업으로 구

성된 S&P 500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2019년 8월 28일, ‘수동적인 투자에 대

한 거품’을 예측한 다음 S&P 500은 6.39%

상승, 2020년 3월 13일, ‘중요한 약세 시장

베팅’을 예측한 다음 주식시장은 무려

96.05% 상승, 2021년 6월 16일, ‘역대 최고

의 투기 거품’를 예측한 후 22.18% 상승,

2022년 9월 29일, ‘2008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를 예측한 후에는 17.6% 상승, 그리

고 2023년 1월 31일, ‘무조건 팔아라(Sell)

를 예측했는데 S&P 500은 26.71% 상승으

로 이어지고 있다. 

베리가 주식시장 폭락을 예측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34%가 된다. 이것은 지수

의 장기 상승률 약 4배가 된다. 

한 달 동안 Burry에 대한 언급이 Factiva

에 의하면 미디어에 264건이 있었다. 베리

는 X(이전에는 트위터)에 14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 예측에 관

한 예언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유명한 사

람들이 유명해진 다음에는 그렇게 인상적

이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옥스퍼드와 뉴욕 비즈니스 학교의 교수

Jerker Denrell와 Christina Fang의 2010년

연구 "Predicting the Next Big Thing"에 따

르면 설명은 간단하다. 극단적인 예측의 베

팅으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 사람들은 더

많은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

로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미국에서 화폐 통화와 이자율 등을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 준  버 냉 키 (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

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

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라고 언급했다. 일반 투

자자는 ‘죽은 시계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

고 정확히 두 번을 맞춘다.’는 평범한 진

리를 마음에 품고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55)

주식시장 폭락 예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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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해결점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 애정: 뿌옇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

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28일 길일. 24, 30일 주의.

쥐띠 | 기분 전환이 필요한

● 운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입니다. 집안이 화평

하니 어려웠던 일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

을 것이며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

복의 기회가 찾아들고 애정문제에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소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어떤 일을 하려고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주입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

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의심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토끼띠 | 서두르지 않도록

● 운수: 능률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며 스트레스로 인해 현

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는 주입니다. ● 금전: 동업

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고 명예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 애정: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

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30일 길일. 24, 26일 주의.

범띠 | 동업은 하지 말아야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

다. 직장인은 크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 금전

: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만큼 상대도 의욕

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용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금전: 큰 어려움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씀씀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

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들

, 간직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뱀띠 |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주입니다. ●금전: 돈이란 없다가

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 있

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말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 운수: 죽은 버들에서 꽃이 피듯이 현실을 직시하면 불가

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지출이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오는 운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

게 되겠습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양띠 | 행운이 함께 하는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

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되니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습니

다. ●애정: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

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

닭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

니다. ● 금전: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드디어 서로가 인생의 동

반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대목에서 뜻이 통학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원숭이띠 | 의욕이 샘솟고

● 운수: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

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들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

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나 아직 만족스럽

게 느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은 모

르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0일 길일. 27, 28일 주의.

개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후

회할 일이 생깁니다.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는 마

음속은 안 그런데 차마 말못해서 그런척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싫으면 싫

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돼지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우리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사

람들이 눈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 하지만 시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

인인 굴절 이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

금해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실상이

다. 굴절 이상의 종류와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시력이란 무엇인가 

시력은 어떤 물체를 구별하고 보는

눈의 능력을 의미한다. 보통 시력검사

를 하면 일정거리의 시력표에 적혀져

있는 숫자나 글자, 그림 등을 읽게 된

다. 시력의 기준은 1분각 (1/60 도)의 차

이를 구별하는 경우를 1.0으로 하며 그

2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경우 0.5, 10배

의 차이만을 구별하는 경우 0.1 이다.

그보다도 더 큰 차이만을 구별한다면

시력은 0.05, 0.01 이렇게 작아지게 된

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Snellen

시력표에서 사용되는 20/20 은 1.0의 시

력을 의미하고 20 피트 거리에서 측정

하도록 처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

렇게 사용되고 있다. Snellen 시력

20/40 은 0.5, 20/200 은 0.1에 해당한다.  

굴절이상의 종류와 교정

굴절이상에는 근시, 원시, 난시가 있

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각막과 렌즈

를 통과하면서 구부러지게 되고 정확

히 망막에 초점을 맺어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오

는 빛이 정확히 망막에 맺히는 경우를

정시라고 한다. 하지만 눈으로 들어온

빛이 정확히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경

우를 굴절이상이 있다고 하며 빛이 망

막의 앞에 맺히게 되는 경우를 근시,

초점이 망막의 뒤쪽에 맺히는 경우를

원시라고 한다. 근시의 경우 가까운 곳

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근시의 경우 망막의 앞쪽에 맺힌

초점을 망막에 맞추어 주기 위해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렌즈 안경으로 교정

해 준다. 원시의 경우 초점이 망막의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빛을 모아주는

볼록렌즈로 교정할 수 있다. 원시의 경

우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렌즈가 볼록렌

즈로 작용하여 멀리 보는 시력이 잘 나

올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수정

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감

소하면 원거리 시력 또한 떨어지게 된

다.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 이러한 굴절

이상을 교정함에 있어 오목렌즈의 렌

즈 도수(디옵터)를 마이너스로 표현

하고 볼록렌즈의 렌즈 도수를 플러스

로 표기한다. 따라서 근시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 디옵터의 렌즈로 교정을 하

면서 시력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나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엄밀히 말해

마이너스는 렌즈의 모양 및 도수를 이

야기하는 표현이다. 

난시는 눈의 가로 방향으로 들어오

는 빛의 초점과 세로 방향으로 들어오

는 빛의 초점이 서로 다르게 맺히는 경

우이다. 난시가 있으면 물체가 여러 개

로 보이기도 하고 위아래 또는 양옆으

로 번져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난

시는 근시나 원시와 동시에 있을 수 있

으며, 한쪽 방향으로만 굴절력을 가지

는 원주렌즈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향

의 빛의 초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교정을 하게 되며 원주렌즈의 각도가

중요하다. 

근시의 증가와 관리

최근에 아이들의 근시 유병률이 많

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근시가 심해져서 고도근시

로 진행하게 되면 망막이 얇아지게 되

고 성인이 되어 시신경 기능이 저하되

고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높아 지게 된

다. 또한 망막의 열공이나 망막 박리,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가능

성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

는 경우도 있다. 근시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

한 근시 교정 수술도 받지 못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근시는 최근 실내 생활의 증가 및

책을 많이 읽거나 핸드폰이나 타블렛

PC 와 같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

으로 유병율이 늘었으며 특히 아시아

인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

학생의 약 90% 가 근시로 안경을 착용

한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근시의 진행을 늦추기 방

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

다. 근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근시의 진행을 유의하게 감

소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밝

은 빛에 노출되는 것 또한 근시의 진행

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가까운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은 근시의

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따라서 낮에 바깥에서 외부활동하

는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넓은 공원에

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

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사용 하거

나 책을 장시간 읽는 등의 생활습관은

근시를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근시의 진행을 늦

추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저용량의 아트로핀 안약을

꾸준히 점안하면 근시의 진행과 안구

의 길이가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어 치

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드림렌즈라고

도 불리는 각막굴절교정렌즈 (Ortho-

keratologic Lens) 도 근시의 진행을

늦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해 개발된

일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나 근시

억제 안경도 사용되고 있다. 

굴절이상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시

력저하의 원인으로 적절한 안경이나

렌즈로 손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정

기적인 시력검사를 통해 관리가 가능

하다. 최근 아동에서의 근시의 유병률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를 요하며 적절한 생활습관교정 및 치

료를 통해 근시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

어 관심을 갖고 눈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건강강좌(4) 뉴잉글랜드 한인의사연구회 주관으로 한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 시리즈를 연재 합니다

전익현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 MIT 방

문교수

시력과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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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머리

에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초능력자 장

주원(류승룡 분)은 건장한 사내 수백명

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때려눕히는 강심

장이지만, 좋아하는 여자 지희(곽선영)

앞에선 평범한 사람처럼 작아진다.

숫기가 없어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

길치'라서 지희가 일하는 다방을 찾아가

지도 못한다. 그래도 장주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다방 종업원인 지희를

보기 위해 단순 무식하게 그가 올 때까

지 커피를 배달시키고, 잘 보이려고 서

툴게나마 붕 뜬 머리도 신경 써 빗어넘

긴다.

"무협지 좋아하시나봐요?"라는 지희

의 심드렁한 질문에도 장주원은 눈을 반

짝이며 답한다. "무협지 아닙니다. 멜로

소설이에요. 무협지는 결국 다 멜로예요

. 좋은 사람이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끝나요."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디즈니+ '무빙'은 극 중

인물 장주원이 좋아하는 무협지와 비슷

하다.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주인공들의 화

려한 액션이 펼쳐지지만 결국 본질은 사

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좋은 사람이 이

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끝나"

는 결말도 정해져 있다.

전개와 결말이 뻔한데도 읽게 만드는

무협지의 매력은 익숙함에 있다. 적당히

평범한 주인공이 무림 고수로 거듭나 정

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는 아는 맛이라서

더 무섭다.

세련된 맛이나 예측을 뛰어넘는 반전

은 없지만, '무빙'은 마치 잘 쓰인 무협지

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익숙한 재미를

파고들었다.

치킨집 사장, 버스 기사, 슈퍼 주인, 평

범한 고등학생 등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

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모두 무협지

주인공처럼 정의롭고 선량하다.

조직원들과 300 대 1로 싸워 승리하는

가 하면 홀로 북한에 잠입해 최고통치자

에 총을 겨누는 등 능력도 출중하다. 비

현실적일지언정 장르적 쾌감은 충실하

게 전달해낸다.

사실 수백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무

빙'은 기대만큼 우려도 큰 작품이었다.

조인성·류승룡·한효주·차태현·

류승범 등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데 대

사가 있는 캐릭터만 120명에 달해 '사공

많은 배'가 될 것이란 평도 적지 않았다.

OTT 드라마가 6부작·10부작으로 만

들어지는 추세를 거스르고 총 20부작을

고집했고, 초반 인물 서사를 쌓아 올리

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초반 7화를

등장인물들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는 바

람에 공개된 직후에는 전개가 늘어진다

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초반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

기 위해 휘몰아치는 전개를 펼쳐낸 여느

작품들과 달리 '무빙'은 후반부로 갈수

록 힘을 얻는다.

원작자이자 극본 집필을 맡은 강풀은

베테랑 이야기꾼답게 곳곳에 숨겨둔 복

선을 회수해내고, 고유의 서사를 쌓아가

던 캐릭터는 한데 모여 기대했던 앙상블

을 만들어낸다.

'무빙'은 시즌2를 암시하는 결말로 막

을 내린다.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갖춘 김영탁과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신혜원(심달기

)의 정체, 히어로로 활약하기 시작한 김

봉석(이정하)과 국정원에 들어간 이강

훈(김도훈)의 이야기 등이 짧게 비치며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한다.

쿠키 영상 속에서는 다시 돌아온 의외

의 인물도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무협지는 결국 다 멜로"…소신있게
완성한 K-히어로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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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9억뷰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 랙 핑 크  리 사 의  솔 로 곡  '머 니

'(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

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 유

튜브 조회 수가 9억건을 넘겼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이 영상은 이날 오전 3시 25분께 9억뷰

를 돌파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 이후 2

년 만으로, 블랙핑크 자체 통산 여덟 번째

9억뷰 영상이 됐다.

'머니'는 세련된 힙합 사운드에 자신감

넘치는 랩 가사가 특징인 노래다. 리사의

첫 솔로 싱글 '라리사'(LALISA)의 수록

곡으로,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세계 각국

주요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인기를 끌었

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에 각각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66개국 아

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YG는 "리사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

닌 퍼포먼스 비디오만으로 폭발적인 조

회 수를 자랑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

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자평했

다.

블랙핑크는 이 영상을 포함해 '뚜두뚜

두'(21억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18억뷰), '붐바야'(16억뷰) 뮤직비

디오 등 총 8편의 9억뷰 이상 영상을 보유

하고 있다.

7/7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잇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l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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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 십여년 전일게다. 영화 벤

허가 한국에서 상영되었다. 대한

극장이었을 텐데 입소문이 요란

했더랬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체관람했을 테지만 나는 영화

를 영화관에서 본적이 없다. 너무

어렸으니 단체관람 대상도 아니

었던 거다. 

재상영관에서 봤던가. 아니면

예고편만이라도 봤나. 영화의 몇

장면은 또렷히 기억에 남아있었

고, 이따금 떠오른다. 백마 네필이

끄는 전차경주 장면이고, 지중해

해전중 짓푸른 바닷물 색이다. 영

화 포스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

다. 고전의 냄새가 짙다만, 웅장해

보였던 거다. 이름하여 70mm 대

大스펙터클인 게다.

영화는 시에도 등장한다. 정호

승 시인이다. 

…

김밥을 먹으며 나는 경원극장

에서 본 영화벤허를 이야기했다

비바람이 치면서예수가 죽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

다그녀는 말없이 먹다 남은 김밥

을 먹었다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

을 버릴 수 없는 나는아무래도 예

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미안했

다

…

(정호승, 가을 일기 중에서)

영화를 몇장면만 훑어 보았다.

유튜브에서 였는데, 잊혀졌던 장

면이 눈을 잡았다. 예수님이 등장

하는 장면이다. 노예로 끌려가는

목마른 주인공 벤허의 눈빛은 애

절했고, 물을 나누어 주는 예수의

손길은 따뜻했던 거다. 죄수 벤허

에겐 물을 주지 말라 호령하던 경

비병(호송병) 대장의 행동은 미욱

해 보였다. 분명 예수님의 찌르는

듯한 눈길과 마주쳤을 터. 그러나

감히 범접하고 대들수 없는 위엄

을 느껐을 법하다.

돌아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좋

아하던 영화가 벤허였단다. 영화

의 하이라이트가 전차경주인데,

경주하는 말에게 다독이며 독려

하는 장면에 애착을 갖었다 했던

가. 그가 남긴 영화평이라 했다.

“벤허는 차원이 다른 특급 조련

사.” 역시 성공한 대기업 경영자

의 안목은 뭔가 다르다. 사정없이

말을 후려치는 것보다, 채찍없는

격려가 승리의 원천이라는 경영

철학 일게다. (중앙일보, 이철호

컬럼 중에서)

그들은 채찍질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누가 18;33)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06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친 부부의 기도

한담객설閑談客說: 벤허

오래전, 어느 허름한 골동품 물건들을 모

아둔 어두컴컴한 앤틱 샾(Antique shop)

을 들어갔었다. 가게 주인은 사람이 오가

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도 골

동품처럼 그렇게 옛스러운 멋을 안고 그저

앉아 있었다. 오래된 물건들(골동품)을 구

경하길 좋아하는 나는 한참을 그 컴컴한 곳

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경을 하고 있었

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만 그곳에서 고풍

스러운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른

다.

그렇게 작은 숨소리만이 오가는 시간은

꽤 흐른 시간이 되었다. 문득 지나다 생각

이 먼저였는지, 마음이 먼저였는지, 몸짓

이 먼저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발을 멈추

었다. 그 자리는 바로 밀레의 '만종'의 그림

앞에서였다. 오랜 세월이 골동품 가게를 지

켜 온 것처럼 액자에는 세월의 먼지들이 쌓

여 있었다. 저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감사

해 하는 저 부부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들어

가고 있었다. 마치 그 두 사람의 심장박동

과 내 심장박동이 만나 움직이는 듯이 그런

놀라운 순간의 시간을 만났었다. 그리고 나

는 먼지 쌓인 그림을 나의 인연인양 그렇게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삶이 힘겹다고,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다

고 느껴질 때면 가끔 밀레의 '만종'을 만난

다. 하루 온종일 땀 흘리며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부부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저 정성의 기

도가 저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붉었던 태양이 지평

선 너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종탑의 희미한 빛의 의미는 무

엇일까? 가끔 내게 화두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 모두가 하루의 삶으로 바쁘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바쁨인 것이다. 하루의 시간 동안 일

자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이 감사한 날이

다. 호흡할 수 있음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일임을 알면서도 잠시 뒤돌아서면 잊어버

린다.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느낌

도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

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감사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본다. 누군가의 어려

움을 만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 마

음의 시작이면 좋겠다. 

지평선을 넘어가는 희미한 노을빛을 보

면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종탑의 그

림을 가슴으로 만나며 그리고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

을 수 있는 날이면 감사한 날이 아닐까. 밀

레는 매사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

리게 된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

다고 한다. "옛날에 저녁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네." 농

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밀레는 가난한 농부

들이 힘든 농사일에 투정부리지 않고 오히

려 감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이다.

농부들이 매일 이른 아침 만났던 땅과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다. 밭을

일구며 살았던 농부들의 피땀 어린 땅과 비

와 해를 내려주시는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

었던 것이다.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

명을 주신 하늘에 감사한 기도를 드렸던 것

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아주 작

은 소박한 꿈으로 욕심도 없이 하루에 감사

해 하고, 또한 내일의 작은 소망의 마음으

로 살았으리라. 힘든 농사일을 마친 부부

의 마음에는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

사가 있었을 것이리라.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떤 감사로 하루를

맞을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

릴 것인가. 많은 감사를 곁에 두고도 불평

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신 많은 감사들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당

연함의 무뎌진 양심으로, 영혼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앤틱 샾에 오랜 시간 놓

여있던 그림의 먼지들을 털었듯이 오늘은

나의 오랜 시간 쌓인 영혼의 먼지들을 털고

싶다. 맑은 마음이 되고 싶다. 하루에 감사

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 놓는

작은 소망의 꿈을 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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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은 혈액 중 지질의 일종인 콜레스테

롤과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

태를 말하며 정식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

고 부른다. 과다한 양의 지질이 혈액 내에 있을

때 지방 성분이 동맥벽에 붙어 혈관이 좁아지

고 이런 이유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이 커지게 된다.

중년층은 고지혈증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

고 방치하면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졸중, 심

근경색 등 심각한 혈관질환을 동반해 자칫 고

지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혈관성 치매와 췌장질환 등 다

양한 합병증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같은 합병증

이 생기기 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고지혈

증 환자는 2021 년 259 만명으로 4 년전인 2017 년

188 만명에 비해 38% 가량 늘며 유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 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고지혈증에 결려 있다는 통계도 있다.

다만 이런 통계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거

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좋고 나

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고지혈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유전적 영향이나 인슐린 감소성 당뇨병, 갑상

선 기능저하증, 신장질환, 알코올중독증과 췌

장염 등 질병적 요인과 피임제 및 이뇨제 같은

약물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 이 경우 원인

이 되는 병 치료를 우선 치료한 후 고지혈증을

해결해야 한다.

금식 후 채혈 검사하여 총콜레스테롤

20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

증으로 진단한다. 대부분 고지혈증 환자는 고

지방, 고탄수화물 위주 식단과 운동 부족, 음주

와 흡연 등 생활습관 문제로 혈중 중성지방 수

치를 높이고 혈관에 지방을 쌓게 해 고밀도 콜

레스테롤 감소로 발병한 사례가 많다. 

과체중은 대표적인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체

중이 늘면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

롤(LDL)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HDL)

이 줄어든다. 과체중(비만)인 사람이 5% 이상

감량하면 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체중 관리는 심뇌혈관 건강의 필수요소이

다. 따라서 지난친 열량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

만 합병증 발생 시 증상이 적극 발현된다.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없어도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을 통해 적절한 수치로 조절해야 한다

. 단순히 중성지방 목표치가 정상화되는 것이

치료의 끝이 아니다. 생활습관이 또 다시 나빠

진다면 고지혈증은 아무 증상 없이 다시 악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 등 생활 치료가 기

본인데 혈액 지질 수치가 높거나 당뇨와 고혈

압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 일반 생활

요법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는 약물 요법을

시행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함께 병행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유지와 정기적 혈

액검사를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모니터링 해

야 하고, 주 3~4 회 1 시간 이상 유산소&무산소

결합 운동이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러한 식이 및 운동요법은 평생 몸에 체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간에 수치가 좋아졌다

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중단하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치료와 사후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

한 해조류, 녹황색 채소 섭취를 늘리는 건강한

식단 구성도 필요하다.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

크 H+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윤태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고지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성인 40%가 앓는 고지혈증, 뇌졸중·심근경색
유발”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성인 40%가 앓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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